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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국제미술평론가협회 학술대회 및 총회 현장 2014 라마다프라자 수원

전국에 각종 비엔날레가 일제히 개막해 떠들썩했던 지난 가을, 
미술 평단에도 또 하나의 대형 행사가 열렸다. 바로 제47회 
국제미술평론가협회(AICA) 학술대회 및 총회. AICA는 63개국 
4,5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국제 미술비평가 
단체로, 매년 개최국을 바꿔 가며 학회 및 총회를 개최해 각국 
회원이 얼굴을 맞대고 동시대 미술 담론의 현안을 논의한다. 
아시아에서는 마카오(1995), 도쿄(1998), 타이베이(2003)에서 
열린 바 있으나 한국은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32개국 총 
145명이 참석했다. 윤진섭 서성록 김영호 김성호 등 국내 
평론가는 물론, AICA 회장 마렉 바텔릭, 뉴미디어 작가 겸 이론가 
레브 마노비치 등 해외 유명 평론가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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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국제미술평론가협회 학술대회가 열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경 2014

학술대회는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겸 
AICA 부회장 윤진섭이 기획했다. 대주제는 <미궁에 빠진 
미술비평>으로 20개국 총 29명의 연구자가 발제했다. 10월 
10일 ‘분열된 사회에서의 미술비평’, 11일 ‘소셜 네트워킹 시대의 
비평적 글쓰기’, 13일 ‘아시아 현대미술에 대한 담론들’을 
주제로 삼아 매일 8~10편씩의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사이먼 
몰리가 발표한 <반죽의 코기토: 촉각적 ‘보기’와 단색화>는 
단색화를 바라보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세계관 차이를 바탕으로 
단색화를 모노크롬 사조에서 분리하려 시도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서양인이 시지각을 통한 즉물적 이해를 지나치게 
중시해 상대적으로 다른 감각을 하찮게 여기는 이원론적(du-
alistic) 세계관의 오류를 범한다고 지적하면서, 동아시아인의 
조화와 합일을 중시하는 전체론적(holistic) 세계관이 단색화에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가 
주창한 ‘반죽의 코기토’ 개념을 거론하며, 촉감을 활용한 공감각적 
이해를 통해 단색화 화폭 아래의 깊이까지 느껴 보자고 제안했다. 
발표가 끝나고 한국의 이필과 윤진섭은 그 내용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물성의 제거와 정신성의 강조, 작가들이 천착한 
작업 행위의 ‘몸성’ 등을 부연하며 단색화의 독창성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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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평론가협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겸 국제미술평론가협회 부회장 윤진섭

그런가 하면, 호주 시드니대학 명예교수 존 클락은 단색화와 
프랑스 앵포르멜의 시각적 유사성을 부각하고, 영국의 
미술평론가협회 대표 겸 AICA 사무총장 마요리 알도프-가이톤은 
‘몸’에 천착하는 영국 작가들의 작업을 예로 들면서 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선입견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출신 문화권에 
따라 같은 발표에도 다르게 반응하는 시각의 차이가 피부로 
와 닿는 순간이었다. 행사는 자본주의의 침투로 인한 미술계의 
위기와 비평의 역할, 분단 상황에 처한 국가의 이념 문제와 미술의 
관계 등 현실적 논의들도 아울러 검토하는 자리였다. 특히 지역과 
언어의 문제로 참여가 어려웠던 아시아 지역 평론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그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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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대학 명예교수 존 클락

한편 학회 하루 전날 9일에는 수원SK아트리움에서 한국 
미술 특별 세미나를 열어 한국 미술에 낯선 해외 평론가들의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주제로 윤익영 장준석 최형순 이선영 정연심이 발제했다. 
10일에 열린 AICA어워즈는 이선영과 이일이 각각 젊은 
평론가상과 공로상을 수상했고, 14일에 치러진 AICA 총회에서는 
마렉 바텔릭 회장과 윤진섭 부회장이 연임됐다. 또한 
참여자들은 학회 및 총회 전후로 미디어시티서울, 부산비엔날레 
포럼, 광주비엔날레, 광주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토탈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등을 방문하며 한국 미술계와 
스킨십을 이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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